
중
국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오

랜옛날, 천지만물을만든옥황상제는하늘나

라에서땅밑을내려다보았습니다.

‘으음, 동물이며식물이며모두잘살고있군.’

옥황상제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고개를돌려바닷속을들여다보았습니다.

‘물고기들도아무걱정없이즐겁게살고있군.’

옥황상제는기분이좋아져환히웃었습니다.

‘이번에는인간들이어떻게살고있는지볼까?’

옥황상제는 인간 세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순간,

옥황상제의얼굴에는당혹의빛이떠올랐습니다. 인간

들은행복해하기는커녕한탄하며한숨을쉬고있기때

문이었습니다.

‘거 참, 뜻밖이네. 만물의 영장으로 세워 놓은 인간

들이왜들저러고있지? 불행하게살아가고있잖아.’

옥황상제는 어찌 된 일인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장 아끼는 신하인 백선학(흰 두루미)

을불러인간세상으로내려보냈습니다.

백선학은눈이밝아천리밖을내다보고, 날개가튼

튼해 단숨에 천 리를 날았습니다. 따라서 인간 세상을

금방다녀올수있었습니다.

“그래, 무슨사정이있었는지알아보았느냐?”

백선학이 하늘나라로 돌아와 옥황상제 앞에 머리

를숙이자, 옥황상제가다급하게물었습니다.

“예, 인간들이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은 여러 가지

불만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불만은,

인간이 언젠가는 죽는다는 점이었습니다. 하늘나라의

신들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데, 자기들만 죽게 만들

었다며 옥황상제님을 무척 원망하더군요. 옥황상제님

이자기들의소원을들어주지않는다고한탄하고있었

습니다.”

옥황상제는고개를끄덕였습니다.

“으음, 인간들한테 그런 불만이 있었군그래. 하긴,

신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이 백 년을 못 채우고 죽어야

하니 불평할 만도 하지. 좋아, 인간 역시 죽지 않게 해

주지.”

하늘나라의신들이죽지않는것은, 죽지않는영약

(영묘한효험이있는약)을먹기때문이었습니다. 그래

서 옥황상제는 인간들에게도 그 영약을 보내 주기로

했습니다.

옥황상제는신하들을모아놓고말했습니다.

“죽지 않는 영약은 함부로 다룰 수 없는 중요한 약

이다. 이약을안전하게인간세상에보내야하는데, 누

가이일을맡겠느냐?”

이때은하수를지키는까치가앞으로나섰습니다.

“옥황상제님, 저에게맡겨주십시오. 인간들에게그

영약을전하고오겠습니다.”

옥황상제는마뜩찮은얼굴로까치를내려다보았습

니다.

‘저 녀석은 큰소리만 칠 줄 알았지, 행동이 느리고

게으르단 말이야. 심부름을 보내기에는 적당하지 않

아.’

옥황상제는 이런 생각을 하며 까치에게 물었습니

다.

“네뜻은장하다만, 네가정녕이일을해낼수있겠

느냐? 하늘나라에서 인간 세상까지는 멀고도 험한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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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인내심도없이무턱대고뛰어들었다가는고생만

실컷하고, 오도가도못하는신세가될수있어. 덤벙대

다가는영약을잃어버릴수도있고…….”

“옥황상제님, 마음을 놓으십시오. 어떻게든 임무를

마치고 무사히 돌아오겠습니다. 만약에 옥황상제님께

서걱정하시는일이생긴다면하늘나라로돌아오지않

겠습니다.”

까치는 끈질기게 옥황상제를 설득했습니다. 그리

하여마침내허락을얻어내고말았습니다.

“알았다. 조심해서다녀오너라.”

옥황상제는 까치에게 죽지 않는 영약과 책 한 권을

내놓았습니다.

“이 책에는 죽지 않는 영약 만드는 비법이 적혀 있

다. 영약과함께이책도인간들에게잘전해주어라.”

까치는 영약과 책을 끈으로 묶어 목에 걸었습니다.

그리고는인간세상을향해출발했습니다.

까치는 부지런히 날아갔습니다. 까치의 머릿속에

는 하루빨리 인간 세상으로 내려가 영약과 책을 꼭 전

해야겠다는생각뿐이었습니다.

까치는 쉬지 않고 날아갔습니다. 먹지도 않고 자지

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앞만 보며 날갯짓을 계속했습

니다.

“아, 저기가인간세상이로구나!”

까치는 봉우리들이 우뚝우뚝 솟은 산이 보이자 반

가워 소리쳤습니다. 그 산은 세상에 널리 알려진 금강

산이었습니다.

까치는 가장 높은 봉우리로 내려가 소나무 가지에

사뿐히앉았습니다.

‘정말힘들고고단한여행이었어. 그래도무사히인

간세상에왔으니천만다행이야.’

까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주위를 둘러보았습

니다. 사람도 없고 동물도 없었습니다. 있는 것이라고

는오로지소나무들뿐이었습니다.

‘이제인간들을만나영약과책을전하는일만남았

구나. 잠을 한숨도 못 자서 그런지 졸음이 몰려오는걸.

잠깐쉬었다가인간들을만나러가야겠다.’

까치는눈을감고스르르잠이들었습니다.

얼마나잤을까? 까치는목이허전해눈을떴습니다.

그리고는비명을지르고말았습니다.

“으악, 영약과책이없어졌어! 맙소사!”

까치는눈앞이캄캄했습니다.

‘이를 어쩌지? 이렇게 되면 나는 하늘나라로 돌아

갈수없는데.’

까치는미친듯이산속을뒤졌습니다. 그러나영약

과책은끝내찾을수가없었습니다.

‘내가 잠든 사이에 누가 가져갔지? 혹시 나무꾼이

산에 나무를 하러 왔다가 몰래 훔쳐 간 게 아닐까? 그

렇다면그나마다행인데.’

까치는 인간들이 사는 동네로 내려갔습니다. 그리

고는 집집마다 다니며 집 안을 엿보았습니다. 하지만

영약과책은눈에띄지않았습니다.

까치는 임무를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하늘나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때부터 인간 세상에

서 살게 되었습니다. 까치가 지금도 나뭇가지에 앉아

집 안을 엿보는 것은 영약과 책을 찾기 위해서라고 합

니다.

그렇다면영약과책을훔쳐간것은누구일까요?

까치가 인간 세상에 내려왔을 때에는, 소나무가 지

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소나무도 다른 나

무들처럼 가을이 되면 잎에 단풍이 들었습니다. 그리

고겨울이시작되면하나도남김없이우수수떨어졌습

니다.

그런데 소나무는 까치가 잠든 사이에 영약을 훔쳐

먹음으로써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겨울이 시작되어도

잎이떨어지지않고사철푸르게된것입니다.

당시에 금강산에는 신선이 살고 있었습니다. 신선

은죽지않는영약만드는비법이적힌책을몰래가져

갔습니다. 그래서 신선은 이 때부터 하늘나라의 신들

처럼죽지않고영원히살게되었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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